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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카메라, 봉사!

안
토넬라와 마리아나는 매주 교회에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교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었죠. 초등회 공과를 온라인으로 

하기는 했지만, 어딘지 이전과는 달랐어요.

안토넬라와 마리아나는 초등회에 직접 가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둘은 일 년 전 가족과 함께 칠레에서 캐나다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새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경전 이야기를 배우던 일도 그리웠고, 칠레에서처럼 스페인어로 

공과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쉬웠어요.

어느 날, 집에서 교회 모임을 마친 안토넬라와 마리아나는 『와서 

나를 따르라』를 배울 때 도움이 될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스페인어로 된 동영상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안토넬라가 

말했어요. 안토넬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매주 『와서 나를 따르라』 동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아! 우린 그걸 스페인어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마리아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고!”

마마(Mamá: 엄마)와 파파(Papá: 아빠)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온 가족이 신이 났어요!

가족들은 일단 그 주 공과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을 읽었어요. 

안토넬라와 마리아나는 무슨 말을 할지 계획했어요. 그런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안토넬라와 마리아나는 

번갈아가며 몰몬경 이야기에 관한 내용을 녹화했어요. 동영상 

끝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공과에서 배운 점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경전을 읽고 공과에 대해 더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안토넬라와 마리아나는 초등회 공과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이번 주에는 몰몬경에 등장하는 청년 

용사들 이야기를 공부할 차례였어요. “청년 용사들은 왜 싸우러 

나갔을까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마리아나는 마이크를 켰어요. “저 알아요!” 그건 안토넬라와 

지난주에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용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대신 나간 거예요.”

안토넬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사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실 거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마리아나를 보며 웃음을 지으셨어요. 함께 경전을 

공부하니 재미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가 물으셨어요. “초등회 시간은 

어땠니?”

“좋았어요!” 안토넬라가 대답했어요. “동영상을 만드니까 경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초등회 시간에 대답도 더 잘 할 수 있고, 경전 이야기도 

더 많이 알게 돼요.” 마리아나가 말했어요.

“동영상 찍는 게 도움이 됐다니 기쁘구나.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맞아! 아는 것을 나누고 복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리는 

건 봉사하는 훌륭한 방법이란다!”

마리아나는 환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마리아나는 안토넬라를 보며 이렇게 외쳤어요. “다음 주 

동영상도 얼른 계획해 보자!” ●

이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샌드라 에드워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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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으면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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